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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Ecological Systems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hoo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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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체계 변인의 영향력

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1학년 4차년도 자료 2,119사례였다. 유기체변인(아동의 성별, 공격성, 주의집중), 미시체계변인(부모의 방임

과 학대, 친구관계, 교사관계), 외체계변인(지역사회인식), 거시체계변인(공동체의식) 순서로 4가지 모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관계와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모든 생태체계변인들이 아동기 우

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아동의 공격성이었으며, 다

음으로는 부모의 학대, 친구관계와 지역사회인식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갖는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 중심어 :∣아동기 우울∣생태체계 요인∣미시체계∣외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logical systems factors on 

childhood depression. A total of 2,119 children data from 2013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the fourth wave)we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showed 

the most ecological systems factors; organisms(child's gender, aggressiveness, attention 

problems), microsystems(parental neglect, parental abuse,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exosystem(supportive community environment); had effects on depression.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ere child’s aggressiveness, parental abuse,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supportive 

community environmen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and further research 

in childhoo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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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울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내재화된 문제이다[1]. 성인기 우울에 

비해 아동기 우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는 비교

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

반부터 시작된 아동기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

의 심리적 장애가 성인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발달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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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므로, 아동의 정신병리적 현상이나 증상 등에 

있어서 성인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인

식을 갖도록 기여했다[1].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우울증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증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며, 치료 후에도 

재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실제로 질

병관리본부[3]의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

소년의 우울 증상 경험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아동기 우울의 조기 진단과 개입이 매

우 중요하며, 아동기 우울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생태체계 접근은 유용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생태체계접근은 환경 간의 

상호교류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할 때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하여 준다[4].

그러나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많이 언

급되어진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5-7]이나 부모 

등을 포함한 가족관련 변인[8-10] 그리고 학교입학과 

함께 형성되는 친구[5][6][11]또는 교사 관련 변인

[5][11] 등 아동 유기체 변인과 인접 환경 변인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이 상

호작용하는 다양한 수준의 환경이 우울과 어떠한 관련

을 맺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수준의 환경을 Bronfenbrenner[12]가 제시한 체계수준

에 따라 분류하여 아동기 우울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함과 동시에 아동기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예

방 등을 위한 다양한 환경수준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생태체계 관련 변인으로 Huberty[1]가  

제시한 아동의 발달정신병리 관련 위험, 취약성, 보호요

인 및 보호기제의 목록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아동 유기체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및 주의

집중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검증하게 될 것

이다.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미시체계 환경 수준에서는 

아동의 중요한 인적 환경인 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 

관계 및 교사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외체계 환경에

서는 아동이 소속되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인식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체

계 환경 수준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아동기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동기 

우울에 대한 연구가 아동 자신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나 

미시체계의 영향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

하면,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미시체계 뿐 아

니라  외체계 및 거시체계 수준에서의 영향을 함께 분

석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태체계 접근
체계모델은 자연과학에서, 생태학이론은 생물학에서 

발달한 이론적 접근이다. 두 이론을 접목한 생태체계 

접근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의 개념들을 사회복

지에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4].

생태체계 접근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고정된 과정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라고 보고, 이들 간

의 상호교류성을 강조한다[13]. 즉, 인간은 단순히 환경

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체계 접근의 기본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때 개인과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환경 체계 수준에 대한  

Bronfenbrenner[12]의 분류가 유용한 이론적 토대를 제

공하여 준다. Bronfenbrenner[12]는 개인을 중심으로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

(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그리고 거시체계

(macrosystem)로 분류하여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첫 번째 환경수준은 미시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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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환경요소인데, 개인이 경

험하는 활동, 역할 및 인간관계의 유형이 이에 속한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

경들 간의 상호관계로,  아동의 경우 가족, 학교와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12]. 외체계는 적극적

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주

는 환경 요소인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형제의 학교, 부모의 친구 조직망 등이 포함된다. 마지

막으로 거시체계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영향

을 미치는 공통적인 환경요소이다[12].  

이러한 기본적 가정을 갖고 있는 생태체계 접근이 사

회복지실천에 있어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문제 사정과 개입을 할 때 반드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때

문이다. 생태체계 접근은 개인의 욕구만족과 발달과업 

완수를 위하여 개인과 환경 간의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자원이 접근 가능해야한다고 전제한다. 

환경 자원 부족과 자원 이용의 어려움, 개인과 환경체

계 간의 비정상적인 상호교류는 개인의 욕구 만족을 차

단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의 발달을 손

상시킨다. 이에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효율적인 교류를 촉진시키고,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

을 강조하는 것이다[4].   

또한 생태체계 접근은 건강, 가족관계, 저소득, 정신

건강, 실업, 교육적 어려움 등 광범위한 개인의 문제에 

접근할 때, 문제들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하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생태체계 접근을 실천현장에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4]. 

2.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아동의 발달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

적 환경 요소들을 분석한 Huberty[1]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과 충동조절문제, 그리고 주의집중 부족은 중요한 

취약요소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성인과 청

소년의 경우 남성보다 우울 발생률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기 이전의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1]. 아동의 성별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다른 국내 연구들에서도 아동의 성별

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소현과 조헌하[14], 그리고 장

수한[15]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조선

미, 신윤미, 박정희[16]의 연구 역시 아동우울 고위험군

에 있어 성별은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3]의 최근 보고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초등학생 패널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임진섭[7]의 연

구에서는 아동의 높은 공격성이 이후 우울을 유의미하

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하지 않은 청소년집단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다

는 분석[17]도 공격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지지해 주

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아동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집중 문제는 학업에

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도 타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18]. 따라서 친구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에서의 어려움은 우울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셈이

다. 실제로 김정민과 송수지[1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환경은 우울의 발달과 발달경로에 있어 매우 결

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아동기 우울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의 역동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 그  중에서도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

동기 우울과의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홍영수[1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와 어머니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은숙과 정익중[9], 황은수와 

성영혜[19]의 연구에서도 정서학대가 아동의 우울성향

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패널

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분석한 김수정과 정익중[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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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대

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학교는 아동들에게 일차적인 사회적, 학습적 환경이

기 때문에 학교환경 안에서 우울한 아동이 어떻게 기능

하며, 수많은 요구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일

이 중요하다[1]. 아동의 학교환경을 구성하는 인적 환경 

요소는 친구들과 교사이므로, 이들과의 관계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친구와의 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5][6][11].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낮아지고[5], 친구와 관련

된 스트레스[6]가 높을수록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대상 연구[20]에서도 

또래관계와 우울이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교사와의 관계 역시 아동기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

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미영과 정현희[5]의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애착수준이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4년 

간 추적 연구한 종단연구자료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우울 변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되

었다[11].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21] 역시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김연희와 김선숙[2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

회 애착과 감독 요인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이웃환경무질서[23][24]와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

들이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이에 외체계 변인이 아동기 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공통환경에 해당되는 

거시체계 변인으로 공동체의식을 선정하였으나, 공동

체 의식과 아동기 우울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보고한 국내 연구들

[24][26][27]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3년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 4차년도 

자료 2,119사례이다. KYPS의 표본은 2010년 기준 전국

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

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료이다. 

KYPS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해가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조사표는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KYPS는 매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

된다[28].

[표 1]은 연구대상아동과 그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아동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아가 51.6%, 

여아가 48.4%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분포에

서는 아버지의 경우 대졸이상이 61.1%였으며, 어머니

의 경우에는 55.0%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변인 구분 사례수(%)
성별 남 1,093(51.6)

녀 1,026(48.4)
부의 고졸이하  787(38.9)

교육수준 대졸이상 1,234(61.1)
모의 고졸이하  917(45.0)

교육수준 대졸이상 1,120(55.0)
가족의 200만원 이하 242(11.8)
월수입 201∼400만원 840(41.0)

401∼600만원 684(33.4)
601만원 이상 281(13.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10.45(SD=.30)세였고, 가족의 

월수입은 평균 407.18(SD=215.48)만원이었다. 월평균 

소득구간별 분석결과를 보면, 200만원 이하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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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내용 사례수 평균(SD)

우울
남 1,093 14.83(5.05)
여 1,026 14.57(5.08)
전체 2,119 14.70(5.06)

공격성
남 1,093 10.34(3.29)
여 1,026  9.75(3.22)
전체 2,119 10.05(3.26)

주의
집중

남 1,093 21.25(4.07)
여 1,026 22.63(3.72)
전체 2,119 21.92(3.96)

표 2. 우울 및 생태체계 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201～400만원 구간 41.0%, 401～600만원 33.4%, 그리고 

601만원 이상이 13.7%임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1 유기체변인
아동의 공격성과 주의집중은 조붕환과 임경희[29]가 

개발한 척도에서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

격성향이 강하며, 주의집중력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문

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Cronbach’s ⍺계수는 

주의집중 .805, 공격성 .813로 산출되었다.  

1.2 미시체계변인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허묘연[30]과 김세원[31]의 아

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한 각각 4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의 정

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친구관계와 교사관계는 민병

수[32]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 중 교우관계 요인 

5문항, 교사관계 요인 5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

였다. Cronbach’s ⍺계수는 교우관계 .660, 교사관계 

.860었다. 

1.3 외체계변인
외체계변인인 지역사회인식은 Carolina Population 

Center의 ADD Health문항[33]을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6문항의 4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의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Cronbach’s ⍺계수는 .693이었다.

1.4 거시체계변인
거시체계변인인 공동체의식은 권혜원[34]의 ‘민주시

민 의식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한 4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으면 아동의 공동체 의

식이 긍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Cronbach’s ⍺계수는 

.811이었다.   

1.5 아동의 우울
아동기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35]’ 중 우울 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한 10문항,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계수는 .892였다. 

3.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 문항의 내적 일관성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주요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의 일반적 경향 분석을 위하여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 및 첨도 지수를 구하였다. 아동의 우울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위

하여 적률상관계수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결 과

1. 아동기 우울과 관련 생태체계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표 2]는 아동의 우울과 독립변인인 생태체계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연구대상 아동의 우울 평균

점수는 14.70(SD=5.06)점으로 나타났다. 1∼4점 Likert 

척도 기준 평균점수는 1.47(SD=0.51)점으로, 우울의 정

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1.25, 1.56으로 산출되었다.  

다른 독립변인들에 대한 왜도 및 첨도 분석에서는 왜

도의 절대값이 3.0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0이하로 나

타나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36]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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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남 1,093 8.51(1.59)
여 1,026 8.54(1.57)
전체 2,119 8.53(1.58)

학대
남 1,093 7.13(2.83)
여 1,026 6.19(2.40)
전체 2,119 6.68(2.67)

친구
관계

남 1,093 15.95(2.51)
여 1,026 16.64(2.20)
전체 2,119 16.29(2.39)

교사
관계

남 1,093 15.86(3.30)
여 1,026 16.78(2.92)
전체 2,119 16.31(3.15)

지역
사회
인식

남 1,093 18.95(3.10)
여 1,026 18.92(3.22)
전체 2,119 18.94(3.15)

공동체
의식

남 1,093 12.10(2.68)
여 1,026 12.75(2.36)
전체 2,119 12.41(2.55)

변인

모델1
유기체변인

모델2 
미시체계

모델3 
외체계

모델4
거시체계

B  β B β B β B β
성별(1=남) -.45 -.04* -.76  -.08*** -.66 -.07*** -.64 -.06***

공격성  .74  .48***  .63   41***   .63  .40***   .63  .40***

주의집중 -.20 -.16*** -.11 -.09*** -.11 -.09*** -.11 -.09***

방임  .29   09***   .26  .08***   .26  .08***

학대  .30   16***   .29  .15***   .28  .15***

친구관계 -.28 -.13*** -.22 -.10*** -.23 -.11***

교사관계 -.05 -.03 -.01 -.01 -.01 -.01
지역사회인식 -.17 -.10*** -.18 -.11***

공동체의식   .06  .03
R2 .349 .409 .417 .417

수정된 R2 .349 .407 .414 .415
R2변화량 .060*** .007*** .001

F 378.69*** 208.81*** 188.31*** 167.68***

*p<.05, ***p<.001

표 3.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2.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표 3]은 생태체계변인들이 아동기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와 VIF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계수의 

경우 .80보다 작게 나타나서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37]으로 나타났다.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계수도 모두 4이하로 분석되어 독립 변인 

간 다공선성이 없음[38]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졌다. 모델1

에서는 유기체변인인 성별과 공격성, 주의집중이 투입

되었고, 모델2에서는 미시체계변인인 부모의 방임과 학

대, 친구관계, 그리고 교사관계 요인이 투입되었다. 모

델3에서는 외체계변인인 지역사회인식이 투입되었으

며,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는 거시체계변인인 아동의 공

동체의식이 추가되었다. 

유기체변인이 투입된 모델1에서는 아동기 우울을 

34.9% 설명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아이고 공격

성향이 강할수록, 주의집중력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F=378.69, p<.001). 미시체계변인

이 투입된 모델2 역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었고, 교사

관계를 제외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관계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정

도가 심하고 학대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지 않

을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주의집중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208.81, p<.001). 모델2의 총설명변

량은 40.7%였으며, 설명변량 증가량 6.0%(p<.001)는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3은 외체계변인인 지역사회인식이 추가 투입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아동의 지역사회인식 역시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F=188.31, p<.001), 41.4%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3의 변량증가분 0.7%(p<.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모델3의 결과

를 적용하면, 여아이고 아동의 공격성이 강할수록, 주의

집중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방임수준이 높고 학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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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며, 친구관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수준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변인인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투

입된 모델4는 41.5%의 변량을 설명해주어서, 유의한 결

과를 보여주었지만(F=167.68, p<.001), 공동체의식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델4의 변량증가분 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아동기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은 아동의 공격성(β=.40), 부모의 학대(β=.15), 그리고 

친구관계(β=-.11)와 지역사회인식(β=-.11)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태체계접근에 기반을 두고, 아동기 우울

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연구모델에 적용된 유기체변인

은 아동의 성별과 공격성, 주의집중이었고, 미시체계변

인으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친구관계, 그리고 교사관

계 변인이 투입되었다. 외체계변인으로는 지역사회인

식이, 거시체계변인으로는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적용

되었다. 연구분석자료는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4차 자료 2,119사례였다.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

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체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1에서는 아

동의 성별과 공격성 및 주의집중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일수록 아동의 공

격성이 강할수록, 아동의 주의집중력이 떨어질수록 우

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없다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들[14-16]과

는 일치하지 않지만, Huberty[1]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공격성이 우울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보고

한 임진섭[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

의 경우 아동기 우울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있어 우선 

순위 대상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낮은 공격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기대

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험적 연구들[7][17][39]에서는 높

은 공격성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본 연

구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기 우울에 

대한 예방과 개입에 있어 공격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낮은 주의집중과 우울 간의 유의한 관계를 분

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의집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 필요함을 지지

하여 준다.    

둘째, 미시체계변인인 부모의 방임과 학대, 그리고 친

구관계는 아동기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대와 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들[8-10][19][20], 친구관계와

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5][6]과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기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관련

을 제시한 연구들[5][11][21]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

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방임 및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실제에 적용하면, 아동학대 방지

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과 부

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우울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정서적 개입이 우선 순위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친구관계와 우울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

여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아동기 우울 예방 차원에

서 사회성 기술향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관계 증진 프로

그램이 학교 차원에서 보급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체계 변인인 아동의 지역사회인식은 우울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

[22-2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생태체계론적 접근은 아

동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있다. 특히, Bronfenbrenn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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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체계 모델은 이웃과 지역사회가 부모-자녀관계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명백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

게 적용된다[40].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지역사회인

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분석 결과는 

무엇보다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인 생태체계적 접근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더불어 지역사회인식이 아동기 우울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유대 강화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거시체계변인인 아동의 공동체 의식은 우울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공동체 의식 간의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25-27]과는 다른 결과

이다.

초기 가정과는 다르게 나타난 본 결과는 아동기라는 

발달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영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까지 일련의 발달

단계에 있어 인간은 성장단계에 따라 이전에는 접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사회체계 환경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영역은 점차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은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삶이 가족과 학교, 친숙한 지

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공

통적인 환경 요소인 거시체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생태체계적 접근이 

아동기 우울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근거임이 다

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울을 포함한 

아동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여러 환경

적 요소에 어떤 구체적인 변인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

명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수준에서의 개입을 위한 실천

적 자료를 제시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2차 자료라는 한계로 인

하여 중간체계 관련 변인과 같은 보다 다양한 생태체계 

변인의 영향력이 분석되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

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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